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동절기를 맞아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5일 재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5보병사단장이 이끄는 유해발굴 태스크포스(TF)가 이날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

리고지 남측 일대에서 발굴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은 지난해까지 계획된 면적의 94%에 대한 발굴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인쇄 닫기

오늘부터 DMZ 유해발굴 재개…남북공동발굴 올
해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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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기자

기자 페이지

화살머리고지 이어 백마고지로 확대…국방부, 北에도 계획 통보

DMZ 화살머리고지 발굴사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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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반기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수습을 마친 뒤 하반기 백마고지로 발굴 지역을 확대할 계

획이다.

이에 따라 백마고지에서는 상반기 중 이동로 정비와 지뢰제거 등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된다.

백마고지는 화살머리고지와 같은 전투지역으로, 6·25 전쟁 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국군뿐 아니라 유엔군의 유해도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MZ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처음 이뤄진 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계기가 됐다.

당시 남북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발굴 작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 여파로 북측이 불참하면서 남측 단독으로 발굴 작업이 진행됐다.

현재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올해 역시 공동발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군사합의를 통해 개시된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과 연계해 동일한 전투

지역인 백마고지 지역까지 유해발굴을 확대함으로써 신성한 인도주의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올

해 작업 재개 내용을 북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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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5일부터 DMZ 유해발굴 재개…백마고지로 확대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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